
일획 무한의 시작 임상빈의 일획 시리즈에 관한 미학적 성찰,『 – 』

성원선 미술평론가( )

일획이 만 획이요 만 획이 일획으로 돌아간다“ , .”

동양 회화의 대가 석도 는 단 한 획에 우주의 이치를 담았다 이는 단순한( ) .石濤

선 하나가 아니라 세계를 여는 첫 숨결이며 회화가 존재론적 깊이까지 확장될, ,

수 있음을 암시한다 임상빈의 일획 시리즈는 이 고전적 철학을 토대로 오늘. ‘ ’ ,

날 사회와 관계에 대한 사유를 회화로 던진다.

그의 화면 위에서 하나의 붓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각각의 획은 방향도. ,

속도도 색도 다르며 마치 제각기 생명을 지닌 존재처럼 자신만의 호흡과 결을,

드러낸다 이 다채로운 흐름은 복수성과 단일성이 공존하는 리듬 위에 놓이며. ,

보는 이로 하여금 감각을 넘어 정신의 깊이로 이끈다 임상빈의 작업은 이 순.

간 칸트가 말한 무목적적 합목적성 즉 어떤 목적도 없지만 조화로운 질서가, ‘ ’,

느껴지는 그 독특한 미학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우리는 무엇인지 말할 수.

없지만 분명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그의 붓질을 바라보게 된,

다.

그 하나의 붓질은 꽃처럼 바람처럼 파도처럼 수풀처럼 도시처럼 군중처럼, , , , ,

그 하나 하나가 일어서고 연결된다.

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의 개념은 형체를 갖‘ ’

기 이전 말해지기 전의 세계를 상징한다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세상에, . ‘ ’ ,

드러나기 직전의 본질 가능성과 에너지의 흔적이다 그는 각 붓질을 초상화처, .

럼 여긴다 작가에게 있어 각 획은 제자와 같다 상상력을 통해 길러지고 훈련. .

되어 결국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간다 그렇, .

게 한 획 한 획은 고유한 생명력을 얻고 작가의 손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,

된다 이 과정에는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그가 예술가. .

이자 교육자로써 창조의 윤리이자 책임감이다.

임상빈의 작품은 철학적 사유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칸트의 인식론뿐만 아니라.

보들리야르의 시뮬라크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이르기까지 그는 동양의 감각, ,

적 미학과 서양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조율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다.

하이데거가 말한 피투된 존재와 기투된 존재는 작가가 그리는 획 하나하나에‘ ’ ‘ ’

깃들어 있다 획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자 그 존재가 다시 세계에 의미를 던. ,

지는 기호가 된다.



이것은 캔버스 위에서 초끈이론의 이미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,

진동이 하나의 선으로 구체화되는 장 을 이룬다 각 획은 물리적 실체이자( ) .場

동시에 보이지 않는 의미망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 이며 회화는 그렇( ) ,現

게 미시적인 차원의 존재들이 얽혀 있는 우주의 단면처럼 펼쳐진다.

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되 감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상빈의 회화는 이 보, .

이지 않는 리듬 세계의 진동을 붓질이라는 매개를 통해 드러내는 일종의 시적,

실천이다.

그에게 있어 첫 획은 우주의 빅뱅과 같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내려진 그.

첫 붓질은 무 에서 유 가 태어나는 찰나이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시, ( ) ( ) ,無 有

작이다 임상빈은 이러한 우주의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각 작품을 서로 다른 세.

계이자 동시에 연결된 다중 우주의 일부로 상상한다 색과 선은 단순한 표현이, .

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 존재에 대한 물음을 품은 상징이 된다, , .

사회적 관점에서도 그의 일획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각각의 붓질은 고유‘ ’ .

하고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화면 안에서 서로를 조화롭게 감싸며,

공존한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별 존재가 갖는 역할과 가치를 은유적으로.

풀어낸 것이며 현대 사회 속 예술이 수행해야 할 윤리적 철학적 사유의 지점, ,

을 상기시킨다.

획 하나하나가 작가에게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이며 그들이 화면을 구성하고 운,

율을 이루며 결국은 우리 시대의 미학적 공동체를 형성한다, .

결국 임상빈의 회화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예술 행위다 완성된 이미지보.

다 획이 태어나고 흐르고 충돌하고 소멸하는 그 사이의 순간에 더 큰 의미, , , , ‘ ’

가 있다 그의 일획은 단지 회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비추는 거울. ‘ ’ . ,

우리 사회의 질서를 되묻는 질문 형이상학적 사유와 감각이 만나는 경계의 예,

술이다.

임상빈의 전시 일획 는 지금 순식간에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과 로봇 기술‘ ’ AI

시대에서도 예술이 가능한 이유이자 예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를 말해준,

다.

예술로 그리는 일획은 그렇게 시작되며 결코 끝나지 않는다' ' , .


